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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터키의 제2의 종파인 알레비 종파에 나타난 싱크레티즘을 다루고 있다. 

알레비 종파는 투르크족이 다양한 종교의 영향 하에서 이슬람교를 수용하여 새로운 

사회구조에 적응시킨 혼합주의적 성격의 비정통 이슬람 종파라고 평가된다. 알레비 

종파는 셀주크제국 시대에 발생한 ‘바바이 반란(Babailer Rebellion)’과 관련된다. 이 

반란은 비정통 이슬람세력이 주축인 정치적 반란이었는데, 반란이 진압된 후 바바

이들의 종교운동으로 발전되어 알레비 종파가 형성되었다. 저자는 바바이 성자들의 

영웅담을 분석하여, 알레비 종파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자연숭배 모티프, 불교 모티

프, 조로아스터교 모티프, 기독교 모티프를 고찰한다. 

저자는 자연숭배 모티프를 산 숭배 모티프와 암석과 나무 숭배 모티프로 분류하여 

고찰한다. 바바이들의 영웅담에 나타나는 산 숭배 모티프와 암석과 나무 숭배 모티프

는 투르크족의 자연숭배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투르크족은 자신들의 근거지의 성산

을 신성시했으며 중앙아시아지역 유목생활 시기의 역사기록에서 그 사실이 발견된

다고 한다. 또한 암석과 나무숭배도 투르크족의 자연숭배의 하나인데, 위구르족이 신

성시하던 바위와 관련된 설화와 투르크족이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유목 생활하던 시

기의 나무숭배 흔적이 그 사실을 입증한다. 저자는 바바이들의 영웅담에서 발견되는 

윤회사상 모티프에서 불교 모티프를 발견한다. 또한 저자는 인류 최초의 계시종교 중 

하나이며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조로아스터교가 바바이의 영웅담에서 

불 숭배 모티프로 나타난다고 본다. 저자는 이슬람화하기 전의 투르크족이 네스토리

우스파 기독교를 접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기독교의 영향으로 승천 모티프와 오

병이어 모티프와 개안(開眼) 모티프가 바바이의 영웅담에 나타난다고 본다.


